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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중소기업 전문인력 빼냈다!
공정위, 경쟁기업 인력 유출 … 중소기업 조웰 연구조직 붕괴 피해

㈜효성이 경쟁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인력을 빼내 피해를 준 혐의(불공정거래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전기용접기 전문기업 조웰은 자사 저항용접 컨트롤러 개발분야 직원들을 효성이 빼내 피해를 보고 있다며 8

월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8월23일 발표했다.

조웰은 자사 연구소와 고객지원과에 근무하던 과장 및 주임급 직원 2명이 6월23일과 25일 퇴사한 후 효성

에 입사하는 등 2007년 이후 최근까지 모두 6명이 효성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조웰 관계자는 “비슷한 시기에 순차적으로 직원들이 특정 경쟁기업으로 전직한 점에 비추어 효성이 관여하

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웰의 연구조직이 붕괴했을 뿐 아니라 영업상 비밀자료와 정보 등이 넘어가 막

대한 영업손실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효성은 조웰의 거래처들에게 조웰 생산제품을 배제하고 자사 제품을 쓰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웰은 1976년 설립된 이후 아크와 저항용접기 등 용접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해왔으며 2001년 정부로부터

석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순탄한 길을 걸었으나 최근 연구인력이 잇달아 빠져나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웰 관계자는 “숙련된 인력이 줄줄이 경쟁기업으로 스카우트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 행태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효성의 한 관계자는 “회사 입장을 대변할 위치에 있지 않아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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